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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ny differences can be found in desirable character trait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Gwangju, South

Korea. It was conducted by administering a self-report survey to 544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collected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Means, Cronbach's α,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and Duncan-test 

using the SPSS/PC WIN 19.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otal coordination seeking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s very important to teens and is deeply related to desirable character trait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sirable character traits show positive results for basic living habits, filial piety, respect 

and affection.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how positive results for curiosity, open thinking, risk taking, 

assignment completion and esthetic appreciation.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ere is a need for supplementary content

on total coordination seeking behavior in home economics courses.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desirable character trait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an be expected through after class activities involving clothing habits or 

searching for a path in life and given the depth of education related to total coordination through a free semester 

system.

Key words: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바른 인성(desirable character), 창의적 인성(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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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모관리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

을 만큼 인간은 외모관리행동에 관심이 많다.  

  Statics Korea(2010)의 ‘연령별 평균시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에서 외모관리행동은 1999년도보다 2004년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또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청소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는 ‘공부(32.9%)’, ‘직업(25.7%)’, ‘외모･건강(16.9%)’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에 비해 ‘공부’와 ‘직업’에 대한 고민은 

감소하고 ‘외모･건강’에 대한 고민은 증가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외모관리는 어른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

거나 학교생활지도에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최근 일상이 되

어버린 청소년의 화장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들의 시각을 살펴보

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모관리행동 

중 교복 변형 또한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규제가 따르는 생활

지도 영역이다. Park과 Cho(2007)에 의하면 교복변형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찬성이 13.3%, 반대 86.7%로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들의 교복변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선행 연구도 있

다. 외모관리를 잘 하는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좋았으며(Yoon 

& Wee, 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다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2).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어른들의 시선과 긍정적인 연구

들의 상반되는 결과가 있으므로 외모관리행동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 및 창의적 인성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다고 생각 된다.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

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과 신체이미지(Kim & 

Lee, 2001), 신체 만족도(Gho & Kim, 1996; Kim & Kim, 

2011; Kim & Hwang, 2008), 자아존중감(Kim, Lee & Gho, 

2006), 현대 사회의 성공(Kim, 2008), 학교생활 적응(Yoon & 

Wee, 2010) 등 다양한 변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외모

관리행동은 중학생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기본생활시간에 포함

되는 만큼 인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2009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 Sci. and Tech, 2009)에서 바른 인

성 및 창의적 인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외모관리행동과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각 집단들 간의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욕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바람직한 인

식과 더 나아가 바른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창의적 인성의 측

면에서 생활지도와 가정 교과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모관리행동

  외모(appearance)란 어떤 사람을 볼 때, 첫 번째로 지각하게 

되는 부분으로 외모는 타인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

상을 제공하게 된다(Lee & Wee, 2013). 외모는 시각적으로 보

이는 신체의 생김새부터 얼굴, 화장, 해어스타일, 몸매, 의복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외모관

리행동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

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타인에게 자

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aiser, 

1997). 다시 말해,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이 기대

하는 대로 보이기 위해 여러 도구인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

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한다(Goffman, 

1965). 

  외모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자 경쟁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개인의 욕구와 개성,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Lee, 201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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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관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

행하면서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일상생활을 통해 타

인에게 여러 가지 외모관리행동을 보여주게 되며 이러한 외모

향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그 이미지를 내면화

시키려고 노력한다(Lim et al, 2000).

  외모에 대한 정보가 자신의 인상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최대한 커버하여 보

다 매력적으로 향상된 외모이미지를 갖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

어진다.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외모

관리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Kim, 2003) 개인은 자

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 모습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

복,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 관리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

을 변화시키고자 한다(Kaiser, 1997). 그리고 외모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외모는 만들어지고 관리되

어진다는 사회, 문화적 관념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외모관리

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점차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hin & 

Chun, 2008). 

  외모관리행동이나 이상적 외모 추구태도는 현재에만 존재하

는 특징은 아니었다. 외모는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를 가꾸기 위한 행동 또한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여러 사회․문화권에서 통용되던 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이 원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외모관리행동은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급속히 보편적으

로 행해지고 있다(Lee & Wee, 2013).

  화장은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화현상을 반영하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미적 요소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화장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개성을 최

대한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의 표현방법이다(Jeon & Yoo, 

2011). 그리고 피부 관리는 피부가 지닌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

게 유지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Kim, 2008). 전영지(2007)는 스포츠조선기사에서 10대 여성들

의 화장품 구매율은 2005년 12%, 2006년 20%, 2007년(10월까

지) 37%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뚜

렷해지고, 미(美)에 대한 욕망이 커지는 청소년기의 피부 관리

나 화장행동은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속집단에 대한 모

방심리 그 이상을 넘는 자아의식의 추구 및 미적 가치의 표현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Kim,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화장 및 피부 관리 행동은 다양한 방

법과 색에 관련된 행동들이 이루어지므로 창의적 인성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과도한 화장 및 피부 관리는 

학교에서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학교의 규율을 따르

지 않는 학생의 바른 인성적인 측면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 진다. 

  토털(total)은 ‘전체의’, ‘완전한’이란 뜻으로 토털코디네이션

(total-coordination)은 단순히 의복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모자, 액세서리, 구두 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

게 조화를 이루도록 한 스타일링을 말한다(Lee & Shin, 2000). 

현대의 복식문화는 다양한 외모 단서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

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털 패션(total fashion)의 경향을 띄

고 있고(Ryu & Kim, 2007), 헤어가 의상을 제외한 외모에서 

차지하는 이미지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Suh & 

Jeong, 2009) 토털 패션의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

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복과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창의적 행동의 습관은 창의적 인성과 관련되므로 토털코디네

이션 추구 행동은 창의적 인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의생활에 포함되는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식생활, 주

생활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생활로 인식되고 있다. 기

본적인 필수생활시간은 전반적인 인성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므로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창의적 인성뿐만 아

니라 바른 인성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체형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갖

고 있는 부분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이어트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신체매력에 대한 현대인의 미

의식은 날씬함과 관계성이 높다. 날씬함은 건강하고 아름다우

며 성숙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건강이 목적

이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체형 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Hayes, 1987; Lee, 1997). 

  자신의 체형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체형을 비교하

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체중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자신

이 좋아하는 또래집단이나 연예인들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

하기 쉽다. 특히 우리 사회에 점차 만연되어가는 ‘지나치게 마

른 체형’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청소년기의 ‘신체상(body image)’ 형성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Lee & K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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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

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외모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Lee, 2004). 청

소년기에는 여드름 등으로 인한 피부트러블로 자신의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며(Han & Lee, 2009) 전문숍이나 병원에 다니

며 관리하기도 한다.  

2. 바른 인성

  ‘인성’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 용어의 번역되는 양

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personality’ 혹은 ‘character’로 사용된

다. 전자가 주로 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의미하는 개성을 이야기

한다면, 후자는 개인의 사람됨이나 인간성, 도덕적 성격(moral 

persona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인성’의 개념은 가치중

립적인 성격(personality)과 가치지향적인 인격(character)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Chang, 2011). 

  또한 인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

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

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Cho, et al., 2004)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모습 및 품성과 자질

(Son & Jeong, 2014)이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연구자에 따라 강

조되는 부분이 조금씩 상이하다.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및 평가방안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Huh et al., 1994)에서 오늘날 한국 사

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덕목을 4가지 영역인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의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본생활 습관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할 습관으로서 규칙적인 생활, 

정리 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이 있다. 자아확립은 각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확립해 가는 데 요구되는 덕목들로서 정직, 근면, 

성실, 자주가 있다. 효도･경애는 우리의 도덕적 전통과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 있는 덕목들이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은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관련된 덕목으로서 질서, 협동, 

준법, 타인 존중, 봉사, 정의감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바른 인성’은 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인격 속에 통합시켜 드러나

는 인격 특성이라 보았다. 사람다운 사람,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기르려는 교육의 의미가 담긴 ‘바른 인성’을 기본생활습

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창의적 인성

  현대사회에서 창의성은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연결되므로 창의적 활동은 국가의 번영에도 필요한 요소이다

(Yang, 2005). 7차 교육과정(Ministry of Edu., Sci. and Tech, 

1997)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성 교육을 핵심적 키워드로 

잡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방침에는 ‘배

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사

고와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기업, 정치 등 전 

영역에서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Amabile(1983)은 3가지 요소로 창의성을 설명하

고 있다. 창의성은 인지적인 측면의 창의성, 정의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창의적 인성,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동기

의 세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Hayes(1987)에 의하면 창

의적인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 수준은 필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능의 수준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

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역치이론을 설명하였다. 즉 

창의적 업적은 단지 높은 창의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정의적 특성을 지녔는지에 따라 창의적 성

취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의적인 측면을 대변하

는 창의적 인성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창의적 인성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진 정의적 특성으로 창

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 태도, 가치관, 인지양식 

등과 창의적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말한다(Chun, 

2005; Feist, 1999). Ha(2000)은 창의적 인성을 창의성 발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이고 핵심적인 개인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Yang(2005)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지적 모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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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즐기며,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가치 있고 자

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하려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Jang과 

Cho(2010)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인성적 특성은 호기심이 많고 

독특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

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머감각이 있으면서도 타

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하려는 독립심이 있다. 이

와 같이 창의적 인성과 관련된 연구는 창의적인 인물들의 특징

이나 창의성과 관련된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외모관리행동과 창의적 인성에 관한 연

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창의성의 정의적 영역인 창의적 인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창의성과 의생활에 관련된 연구에는 

Chung(1998)의 창의성 관점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이 있으며, Lee와 Chung(199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복을 변형시켜 입은 집단은 비변형집단보다 창의성

과 개성, 의상심미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창의성의 정의적 영역인 창의적 인성이 의복행동과 관련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가.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인 경향은 어떠한가?

나.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라 바른 인성은 어떠한 차이

가 있는가?

다.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라 창의적 인성은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북구, 남구, 서구)

의 남･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

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수정･보완을 거쳐 전공교수 3인과 대학원생 3인으

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문지 총 600부

를 배부하였으며 5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 기

재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29명(41.3%), 여학생 

356명(58.7%)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 도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문 21문항, 

바른 인성에 관한 질문 38문항, 창의적 인성에 관한 질문 20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Table 1>과 같았다.

외모관리행동의 측정도구를 만들기 위해 Lee(2012), Lee(2007), 

BaiK(2011), Lee(2002)의 도구를 참조하여 21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외

모관리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얻기 위해 본 조사 후 Varimax 

rotation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

의 요인을 얻었으며, 1요인은 “나는 메이크업을 매일 하는 편이

다”, “미백, 피지 관리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 한다”, 

“나는 메이크업을 인터넷 동영상이나 강사에게 배워본 적이 있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8문항)이라

고 명명하였다. 2요인은 “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면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가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토털코디네이션 추구

행동(6문항)이라고 명명하였다. 3요인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요가, 배

드민턴, 조깅 등)을 한다”,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체중관리행동(3문항)이라고 명명

하였다. 4요인은 “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메이크업을 전문가

에게 받은 적이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관리실이나 병원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두피관리를 받기 위해 미용

실에 간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숍 이용행동(4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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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ntents Cronbach’s α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akeup & Skin care .89
Total coordination pursuit  .78
Weight loss .86
Beauty shop & Clinic .61

Desirable character

Basic life habits .76
Establishment of the ego .80
Filial piety & respect affection .67
Community spirit .89

Creative personality

Curiosity .73
Tenacity for challenge .76
Risk-taking .64
Aesthetics .70
Open mind .6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desirable character, and creative personality.

로 명명하였다.

  바른 인성의 측정 도구는 Cho(2009)의 바른 인성척도 38문

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신뢰도 분석 후 상관관계를 고려

하여 기본생활습관(10문항), 자아확립(8문항), 효도･경애(5문

항), 공동체의식(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생활습관 요인은 

“하루 생활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밖에서 돌아오면 손

발을 씻습니다” “식사 후에 이를 닦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닙니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6 이었다. 자아확립요인은 “자기가 할 일은 끝까지 합니

다”, “TV는 정해진 시간에만 봅니다”, “자기의 잘못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0 이었다. 효도･경애 요인은 “웃어른께 인사를 잘 합니

다”, “아랫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67 이었다. 공동체의식 요인은 “공공 시설물을 아껴 씁니

다”,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킵

니다” 등의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의적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창의적 인

성검사 3종 개발 보고서’(Ha, 2011)중에서 중학생 도구를 사용

하였다. 창의적 인성의 각 하위요인을 얻기 위해 본조사 후 

Varimax rotation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결과 ‘창의적 인성검사 3종 개발 보고서’와 같

은 6개의 요인이 얻어졌으나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

이고자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판단의 독자성과 부분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1요인은 호기심

(4문항), 과제집착(5문항), 위험감수(4문항), 심미성(4문항), 사

고의 개방성(3문항)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1요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

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등의 4문항으

로 구성되어 호기심이라 명명되었다. 2요인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내가 풀려고 노력한다”, “무

엇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집중하

는 편이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과제집착으로 명명되었다. 

3요인은 “어떤 일(놀이나 과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 “비록 실패가 예상될지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하는 편이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위험감수 요인으로 명

명하였다. 4요인은 “예술 활동(예: 시 짓기 또는 미술작품 만들

기, 연극하기,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즐겨한다”, “예술적 가치

를 잘 알고 있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심미성이라 명명하

였다. 5요인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 솔직히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사고의 개방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9.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 및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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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M(S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akeup & Skin care 1.90( .92) 
Total coordination pursuit  2.70( .83) 
Weight loss 2.44(1.20) 
Beauty shop & Clinic 1.26( .46) 

Desirable character

Basic life habits 3.41( .57)
Establishment of the ego 3.16( .64)
Filial piety & respect affection 3.46( .63)
Community spirit 3.20( .61)

Creative personality

Curiosity 3.50( .75)
Tenacity for challenge 3.07( .71)
Risk-taking 3.36( .74)
Aesthetics 2.88( .84)
Open mind 3.38( .51)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desirable character, and creative personality.

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M), 표준편차(SD) 등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외모관리행동 및 창의적 인성의 측정 도

구의 하위요인 도출을 위해 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 분

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계수(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성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창의적 인성

의 차이는 요인값을 이용하여, 그리고 바른인성은 평균을 이용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

증으로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외모관리행동,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인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 바른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Table 2> 과 같았다.

  먼저,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

은 2.70(.83), 체중관리행동은 2.44(1.20),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은 1.90(.92), 전문숍 이용행동은 1.26(.46)으로 전체적인 외모

관리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토털코디네이션 추

구행동이 다른 외모관리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매

일 입어야 하는 의복과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장신구, 헤어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인 토털코디네이

션 추구행동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위험 부담감이나 비용 부담이 높은 전문숍 이용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aik(2011)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외모관리행동은 의복관리 

2.98로 가장 높았고, 신장관리 2.62, 체중관리 2.34, 미용관리 

2.26, 전문적 외모관리 1.57순서로 본연구와 비슷하게 의복에 

관련된 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체중관리, 미용관리, 

전문적 외모관리 순서로 나타났다. Lee & Wee(2013)의 연구에

서도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은 의복스타일추구행동 2.47,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은 2.38, 헤어관리행동은 2.30, 체중관리행동은 

2.28,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1.97순서로 본 연구의 조사와 비

슷한 경향을 보여 의복에 관련된 행동을 가장 많이 하며,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과 같은 전문숍을 이용하는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바른 인성의 경향을 살펴보면 하위요인인 효도･경

애는 3.46(.63), 기본생활습관은 3.41(.57), 공동체의식은 3.20 

(.61), 자아확립은 3.16(.64)순서로 효도･경애가 다른 하위요인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며 웃어른

을 공경하는 예의범절과 밀접한 효도･경애 요인의 점수가 높았

으며 모든 바른 인성 하위요인은 중간 값(3.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는 하위요인

인 자아 확립과 관련된 교육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Huh 등(1994)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효

도･경애는 3.38, 기본생활습관은 3.37, 공동체의식은 3.33,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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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able character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asic life habits Establishment of the ego
Filial piety & respectct  

affection
Community spirit

M(SD) M(SD) M(SD) M(SD)

Makeup & Skin 
care

high 3.40(.57)B 3.05(.54)B 3.45(.58) 3.13(.54)B

middle 3.57(.54)A 3.29(.63)A 3.53(.61) 3.34(.60)A

low 3.32(.62)B 3.15(.71)B 3.41(.66) 3.16(.66)B

F 8.298** 5.514* 1.521 5.561*

Total coordination 
pursuit 

high 3.49(.57)A 3.18(.64) 3.56(.57)A 3.24(.64)
middle 3.44(.48)A 3.15(.57) 3.45(.57)AB 3.19(.56)

low 3.28(.67)B 3.13(.74) 3.34(.74)B 3.17(.66)
F 6.636* .254 4.915* .604

Weight loss

high 3.45(.50) 3.12(.53) 3.49(.56) 3.20(.52)
middle 3.45(.56) 3.20(.61) 3.44(.59) 3.19(.60)

low 3.36(.63) 3.16(.75) 3.45(.71) 3.20(.70)
F 1.534 .631 .312 .053

Going to beauty 
shop & Clinic

high 3.39(.51) 3.12(.60) 3.42(.58) 3.19(.56)
middle 3.53(.43) 3.24(.51) 3.53(.49) 3.27(.50)

low 3.41(.61) 3.16(.68) 3.46(.66) 3.19(.65)
F 1.163 .640 .540 .318

* p<.05 **p<.01, A, AB, B: Duncan grouping
 low<M-½SD, M-½SD<middle<M+½SD, M+½SD<high

Table 3. The differences of desirable characters according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확립은 3.20의 분석결과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

하였다. KEDI 인성검사(Hyun, 2014)의 연구결과 인성 하위요

인별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냈는데 그 결과

는 ‘예의(8.25)’, ‘정의(7.82)’, ‘책임(7.71)’, ‘자기존중(7.67)’, 

‘시민성(7.63)’, 배려･소통(7.50)’, ‘정직･용기(7.40)’, ‘지혜

(7.18)’, ‘자기조절(7.10)’, ‘성실(6.6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효도･경애와 관련 깊은 예의가 가장 높게 나

왔으며, 자아 확립과 관련 깊은 자기 조절, 성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 중 호기심은 3.50(.75), 사

고의 개방성은 3.38(.51), 위험감수는 3.36(.74), 과제집착은 

3.07(.71), 심미성은 2.88(.84) 순서로 호기심이 창의적 인성의 

하위 요인 중 제일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주

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려는 성향인 호

기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창의적 인성

의 하위영역 중 심미성을 제외한 모든 값은 중간값(3.0) 보다 높

게 나타났다. Kim, C. J. (2011)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창의적 인성 하위 요인 중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

과와 비슷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중학생용 창의적 인성검사(Ha, 

2011)에서는 위험감수는 3.12(.62), 사고의 개방성은 3.09(.60), 

호기심은 3.03(.73), 심미성은 3.05(.65), 과제집착은 3.01(.61)

으로 위험감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

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이 심미성을 제외한 모든 창의적인성

의 하위영역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중학생용 창의적 인성검사 결

과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예술적 활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뛰어남과 관련된 심미성이 

다소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예술적 활동과 예술적 안

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은 예술을 통해 가

장 잘 훈련되고 지각적 훈련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표현으로 완

성되는 예술의 정서적인 힘, 즉 미적 체험을 통해 가장 잘 구현

될 수 있다(Kim, Y. H., 2011). 

2.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의 차이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의 정도에 따라 바른 인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값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세 집단으로 나눈 후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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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p<.01), 토

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p<.05)의 수준에 따라 기본생활습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화장과 피부 관리 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거나 무시하는 ‘상’과 ‘하’ 집단보다 적절히 하는 ‘중’집

단의 경우 기본생활습관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

크업, 화장품에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관심이 없는 중학생들 보

다 적절히 관심을 갖는 중학생들은 기본생활습관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서 밖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기, 식사 후에 이를 닦

기,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기, 속옷을 자주 갈아입기 등을 잘한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많이 하거

나 적절히 하는 ‘상’과 ‘중’집단 즉, 유행하는 의복과 헤어스타

일에 관심을 갖는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중학생보다 기본생

활습관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ho(2009)의 연구에서도 

기본생활의 행동지침 중 ‘외출 전에 이쪽저쪽 거울을 보기’와 

같은 지침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화장 및 피

부관리행동과 토털코디네이션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이루어지

는 행동이며 중학생의 높은 외모관리행동을 보이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관련시킨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학생의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의 수준에 따라 자아확립은 유

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즉, 화장및 피부 관리 행동을 적절

히 하는 ‘중’집단은 지나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상’과 ‘하’집

단보다 자아확립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 및 피부

관리를 적절이 하는 집단은 학생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

며, 작은 일이라도 남을 속이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Hwang과 Cheon(2011)

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에게 유행이자 일상소재로 대중화된 화장

행위를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을 ‘모범생’, 기성세대의 시각에 위

배되는 진한 화장을 하는 집단을 ‘날라리’, 그리고 이들과 구별

되는 ‘중간 집단’으로 분류 하였다. 이 중에서 ‘중간 집단’은 일

상생활 속에서 화장을 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기성

세대의 시각 또는 규칙에 완전히 저항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규

제로서 적당히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의 ‘중’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욕구와 행위를 

조절하여 자아확립이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에 따라 효도･경애는 유

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즉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하

는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효도･경애를 점수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잘하는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아랫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예의바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ee(2007)는 19세기 서양 시대의 여성들은 

‘예의바른’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복에 신경을 썼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위해 유행하는 패션과 헤

어스타일을 고려하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자기

를 표현함으로써 효도･경애의 행동을 실천하는 외모관리행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화장과 피부관리 행동을 하는 ‘중’집

단이 ‘상’과 ‘하’집단보다 공동체의식을 더 행동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Hwang과 Cheon(2011)의 연구에서 중학생은 진한 화

장을 하는 집단과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지 않아 자기관리에 소

홀하고 여성답지 못하다는 집단과는 구별되는 적당한 외모관리

를 하는 ‘학생다운’ 집단으로 구별 짓고 있다. 본 연구의 ‘중’에 

해당하는 집단이 ‘학생다운’ 적당한 외모관리를 하는 집단으로 

판단된다. 학생다운 적당한 외모를 관리하는 중학생은 공공 시

설물을 아껴 쓰며 정해진 규칙이나 약속을 더 잘 지킨다는 의미

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행동과 전문숍이용행동에 따른 바

른인성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의 정도에 따라 창의적 인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세 집단으로 나눈 후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 

체중관리행동, 전문숍 이용행동 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Table 4).  

중학생들의 화장 및 피부관리 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

(p<.001)가 나타났으며 ‘상’과 ‘중’ 집단이 ‘하’집단보다 심미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에 따라 호기심(p<.01), 과제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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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personalit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Curiosity Tenacity for challenge Risk-taking Aesthetics Open mind

M(SD) M(SD) M(SD) M(SD) M(SD)

Makeup & Skin 
care

high 3.52(.67) 3.01(.65) 3.37(.71) 2.95(.81)A 3.40(.48)
middle 3.58(.66) 3.14(.69) 3.35(.70) 3,07(.81)A 3.33(.56)

low 3.45(.85) 3.07(.76) 3.36(.78) 2.70(.84)B 3.34(.53)
F 1.880 1.289 .061 10.142*** 1.310

Total coordination 
pursuit 

high 3.64(.67)A 3.17(.69)A 3.48(.73)A 3.08(.85)A 3.43(.68)A

middle 3.49(.72)B 3.04(.63)AB 3.34(.71)AB 2.80(.78)B 3.39(.49)AB

low 3.37(.85)B 3.00(.82)B 3.23(.77)B 2.75(.88)B 3.16(.59)B

F 5.789** 2.893* 4.919** 8.142*** 2.729*

Weight loss

high 3.56(.75) 3.10(.69) 3.45(.72)A 3.06(.85)A 3.38(.49)
middle 3.49(.72) 3.05(.69) 3.27(.69)B 2.86(.77)B 3.42(.54)

low 3.47(.71 3.07(.75) 3.34(.79)AB 2.73(.85)B 3.37(.55)
F .710 .264 2.60* 7.855*** .125

Going to beauty 
shop & Clinic

high 3.50(.68) 3.10(.68) 3.36(.71) 3.09(.79)A 3.40(.47)
middle 3.50(.54) 3.00(.47) 3.38(.59) 2.98(.67)AB 3.45(.43)

low 3.51(.80) 3.07(.75) 3.35(.77) 2.78(.86)B 3.36(.53)
F .016 .411 .027 7.925*** .761

* p<.05 ** p<.01 ***p<.001, A, AB, B: Duncan grouping
 low<M-½SD, M-½SD<middle<M+½SD, M+½SD<high

Table 4. The differences of creative personality according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p<.05), 위험감수(p<.01), 심미성(p<.001), 사고의 개방성(p<.01)

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하는 

‘상’집단이 ‘중’과 ‘하’집단보다 호기심과 과제집착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은 신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의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자신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큰 부분이므로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Kim & Park, 

2009). 여러 가지 패션 스타일을 매칭 시켜 봄으로써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또는 ‘이렇게 스타일을 하면 어떨까?’ 라는 호기

심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므로 브랜드 의복에 관

심이 높고 헤어와 패션 유행에 관한 관심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제집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상’인 집단이 ‘하’인집단보다 

과제집착 점수가 더 높았다. 유행에 관심을 갖고 잘 알려진 브

랜드의 옷과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여 입고 헤어스타일에 신경

을 쓰는 중학생들은 창의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강한 성취 욕구

를 갖는 태도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

함’,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의 모습을 

보여준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체중관리행동은 ‘상’집

단이 ‘중’과 ‘하’집단보다 심미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하는 ‘상’집단이 ‘하’집단보

다 위험감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에 관심이 

많고 알려진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고 헤어에 신경 쓰는 집단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면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

고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많이 하는 ‘상’집단의 경우 ‘하’

집단보다 사고의 개방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인

경과 김미숙(2004)의 연구에서 독립적 외향성 성격의 정의를 

살펴보면 ‘혼자서도 일을 잘하며, 실질적, 현실적이다.’ ‘급진적

이고 변화를 좋아하며 제안을 잘한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라

고 정의 한다. 이 성격은 창의적 인성 중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

이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한계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생각하거나 행동함’과 관련된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인 사고의 개방성과 매우 가깝다. 독립적 외향

성 성격은 토털코디네이션 정도가 다른 성격 유형에 비하여 높

아 코디네이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Yeom & Kim, 

2004). 그러므로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이 

사고의 개방성 점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상대적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알려진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는 집단의 경우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거나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관리행동(p<.05)에 따라 위험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그리고 체중관리행동을 하는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위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연구  57

험감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행동은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행동이 포함된

다. 이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하며, 더 나아가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상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안전하고 익숙한 생활보다는 위험스러운 

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 위험감수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전문숍 이용행동은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심미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외모관리행동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심미성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모관

리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감수성

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Kim, Y. H. (2011)는 창의성이 높을수

록 의상심미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창의적 인물의 특성인 심

미적 감각이 의복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고 하였다. Creekmore(1963)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4개의 의복행동 변인 중 심미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외모를 중요시 하여 아름

답게 입으려 했다고 하였다. Chung과 Shin(2004)은 외모관심도

가 높은 고등학생 집단은 신체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의

복에서 심미성, 유행성, 유명상표를 추구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

들을 종합해 보면 외모관리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학생의 

경우 심미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

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학교나 가정에서 생활지도시 

중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에 관

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외모관리행

동은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 관련하여 지도계획을 세울 때 중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

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광주광역

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3일

부터 2월 14일까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544부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test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는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 바

른 인성은 효도･경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인성에 

있어서는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토털코디

네이션 추구행동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과 

장신구, 헤어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과 

의생활 단원에서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거나 

장신구와 헤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다양한 자료로 풍부

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바른 인성의 자아 확립

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은 자아정체감 형성

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자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의적 인성은 심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심미성이 낮다는 것은 예술적

인 경험 부족과 미적감수성이 떨어짐을 의미함으로 심미성 향

상을 위해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심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화

장 및 피부관리행동과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의 ‘중’집단이 ‘상’과 ‘하’

집단보다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공동체의식이 높았으며, 토

털코디네이션은 ‘상’집단일 때가 ‘하’집단보다 기본생활습관, 

효도･경애가 높은 것으로 났다. 체중관리행동과 전문숍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외모관리행동에 지나

치게 몰두하거나 무시하는 것보다 적절히 조절하여 행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상’, ‘하’ 집단의 기본생활습관과, 

자아확립, 공동체의식이 낮았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제공한다면 낮은 바른 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높은 학생들은 기본생활습관과 

효도･경애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의복뿐만 아니

라 헤어나 장신구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학생들은 상대

적으로 기본생활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고 어른들에게 예의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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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관

련된 교육은 기본생활습관과 효도･경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셋째,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심미성이 모든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인 화장 및 피부관

리행동, 토털패션 추구행동, 체중관리행동, 전문숍 이용행동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이 ‘상’인 집단인 경우 

‘하’집단보다 심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관리

행동의 하위요인인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의 경우 모든 창의

적 인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호기심, 과제집착, 심미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일상적으

로 하고 있는 외모관리행동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유행

에 관심을 가지며 헤어스타일부터 의복까지 토털코디네이션 추

구행동은 창의적 인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

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심미성과 관련된 진로를 추천해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토털코디네이션 추구

행동은 창의적 인성을 두루 함양할 수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교육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외모관리행동 중 토털코디

네이션 추구행동은 중학생의 관심도가 높고 바른 인성과 창의

적 인성과 관련이 깊었다. 바른 인성에서는 기본생활습관과 효

도․경애, 창의적 인성에서는 호기심, 사고의 개방성, 위험감수, 

과제집착, 심미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가정 교과 교육과정에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생활 영역과 

관련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를 통

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마련하여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심층

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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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

적 인성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문지조사

를 실시하였고 54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외모관리행동 중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중학생의 관심도가 높고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과

관련이 깊었다. 바른 인성에서는 기본생활습관과 효도･경애, 창의적 인성에서는 호기심, 사고의 개방성, 위험감수, 과제집착, 심미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 교과 교육과정에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생활 영역과 관련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마련하여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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